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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강원도 양구군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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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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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자고새는 야생조류로서 기존 가금류에 비해 항병력이 강하고 자생능력이 뛰어나 인공적으로 밀집사육을 하더라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방을 하면 폐사는 거의 줄일 수 있다. 
  질병, 스트레스가 찾아와 그것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한발 앞서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예방책에서도 바위자고새의 특성을 고려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시켜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최선의 질병예방이다. 
  질병예방을 위한 관리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육장을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 할 것이며 월 1회 이상 사육장 내외부를 방역 소독하여야 한다. 
  둘째, 아침 저녁으로 채식상태, 급수상태, 활동상태, 외모상태등의 관찰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급이기 및 급수기를 청결하게 유지 해야한다. 
  넷째, 환기를 철저히 해야한다. 
  다섯째, 놀라지 않도록 행동을 완만하게 취하고 음악사육을 하여 소음으로 인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환경적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여섯째, 사료의 급작스런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곱째, 환경과 관리의 급변을 주지 말아야 한다. 
  바위자고새는 조류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들은 거의 비슷하게 발병할 수 있으며 조류의 종류에 따라 같은 질병이라도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조류에 특히 약한 질병을 찾는 것은 무척 중요하며 바위자고새는 습기로부터 오는 질병에 특히 약하므로 그를 방지하기 위해 지상에서 띄워 철망을 깔고 사육하는 구조의 사육방식을 취하고 있다.


